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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도시농업은 도시

에서의 공동체의 회복과 

이를 통한 사회 문제의 해

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

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

다. 부제가 ‘시애틀의 도시

농업 이야기’인 공동체와 

텃밭,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(2013)에는 도시에서의 

텃밭 가꾸기가 어떻게 도시를 푸르게 하는 지 그리

고 어떻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지에 대한 촘촘

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. 

우리나라와 사정이 보다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

담은 (지금이야 말로) 도시農(2012)에서는 아예 다

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농업을 어떻

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역설하는 내용이 한 장을 꼬

박 채우고 있기도 합니다. 

미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인한 식량고를 도시에

서의 농산물 자급생산으로 극복할 수 밖에 없었던 

쿠바의 사정을 담은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(2004)

은 지금 보면 다소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

합니다. 하지만 도시농업의 근본이 어찌보면 도시

에서 생산된 농산품의 도시에서의 소비라는 데 있

다는 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재조명

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. 도시농업의 기저에는 지

역의 식량을 지역에서 조달한다는 로컬푸드 (Local 

Food)의 전제가 깔려있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

것 같습니다.

먹을거리 위기와 로컬

푸드(2009)와 같이 이에 

대한 학술적인 접근을 심

도있게 논의하는 책도 필

요합니다. 하지만 개인적

으로는 잡식동물의 딜레

마(2008)에서 저자 마이클 

폴란이 입담좋게 풀어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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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   도시농업을 넘어서

도시이론가 제인 제

이콥스는 Economy of 

Cities(1969)에서 농업이 

도시에 선행했다는 통념을 

뒤집습니다. 수렵이 경제

의 기본이었던 시대에 사

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

면서 도시의 기원이 되었

던 고밀도의 주거형태가 생겨났고, 여기서 농업과 

축산이라는 당시에는 가장 혁신적이었던 산업이 비

롯되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죠. 제이콥스 

본인의 말을 빌자면 농촌의 일로서 농업이란 결국 

‘이식된 도시의 일(urban work transplanted)’이라

는 것입니다. 그녀의 주장이 옳다면 도시농업이란 

원래 도시의 일이었던 일을 되찾는 길이라 해도 큰 

과장은 아니지 싶습니다. 

그렇게 먼 길을 돌아 새로 돌아온 도시농업은 하

지만 산업으로만은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양상을 

포함하고 있습니다. 현대의 도시가 수렵 사회의 고

밀도 주거지가 아니듯이, 도시농업 또한 당시의 첨

단산업이었던 농업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담당

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. 이제 도시

가 농업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

습니다. 하나 농업을 통해서 도시에서 이룰 수 있는 

일들은 여전히 많고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

같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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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의 음식사슬에 대한 고찰이 훨씬 마음에 와닿

더군요. 폴란은 산업적 가공식품, 산업 유기농, 지

역 중심의 초 유기농, 사냥/채집의 4가지 음식사슬

을 체험하고서는 도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시

골을 먹여 살리는 음식사슬과는 다른 음식사슬이 

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. 아쉽게도 좋고 

편하고 유익하기만 한 음식사슬 따위는 없기 때문

에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와 같이 다양한 음식사슬

이 공존할 수 있는 음식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

적하면서 말입니다.  

최근에 도시농업과 로

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

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책

도 많이 늘어났습니다. 사

실은 따라가기가 살짝 어

려울 지경이죠. 이럴 때는 

도시농업(2012)이나 우리

가 사는 곳에서 로컬푸드 씨 뿌리기(2012)같은 개

론서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

우리나라의 사례가 궁금하다면 우리나라 도시농업

에 대한 유용한 사례집인 도시농업-도시농사꾼이 

알아야할 모든 것(2011)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

습니다. 도시농업에 대한 총론에 이어 지역별 사

례, 그리고 학교텃밭, 발코니 텃밭, 옥상 텃밭 등의 

분야별 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니까요. 마지막으로  

밥상 혁명(2009)은 이제는 다소 오래된 느낌도 있

으나 우리나라의 도시농업과 로컬푸드에 대한 이슈

를 연결해 개관하기에는 여전히 의미 있는, 작지만 

알찬 책입니다. 

세상에는 똑같은 도시가 없다고들 합니다. 그러

니 똑같은 도시농업이라는 것도 없겠죠. 우리가 아

는 도시만큼의 도시농업이 있을 수 있는 셈입니다. 

정답은 없지만 수많은 답들이 궁리되고 시험되는 

와중에 있는 것이죠. 도시농업이란 무엇인지, 또 어

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. 

혹 서울에서의 도시농업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

가 하는 고민에 대한 재료가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

소개해 드린 책들을 우선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. 

아래에 이 글에서 소개한 책들을 다시 정리해 놓았

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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